
http://dx.doi.org/10.5392/JKCA.2016.16.11.776

영화 속 얼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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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화가 하나의 술임을 인정받기 시작한 무성 화 

시기부터 인데,이 시기는 클로즈 업 을 인식하는 두 에 따라 얼굴 이미지는 다른 의미 와 기능을 갖게 

된다. 첫째는 클로즈 업 을 화의 새로운 미학  가능성을 지닌 독립체로 보는 인데, 이 경우 클로즈 

업 은 얼굴을 재 하는 독자  수단으로 이해되어, 얼굴 이미지와 클로즈 업 모두에게 특권  지 가 부여

된다. 둘째, 클로즈 업 한 서사를 완성하는 구성체  하나로 보는 인데, 이 경우 상의 지표 성을 

부곽 시키는 클로즈 업 의 특성이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 이미지 한 서사의 완결성을 와해시키지 

않는 선에서, 다른 쇼트와 변별 이 없는 하나의 쇼트로 이해된다. 이 시기의 논의는 화의 미장센을 구성

하는 다양한 요소와의 계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될 얼굴 이미지의 미학  가능성에 한 

논의가 클로즈 업 의 자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속 얼굴 이미지

에 한 미학  탐구의 가능성을 발견 했다는 과, 이 시기의 비평  담론이 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에

서 큰 의의가 있다.

■ 중심어 :∣무성영화∣클로즈 업∣얼굴∣이미지∣발라즈∣몽타주∣

Abstract

Discussion of facial image of the movie starts is recognized as an art movie that started from 

silent film period. Critical discussions on the facial image initiated with the emergence of 

‘close-up’ are performed in the context to claim the superiority of close-up format. Therefore, the 

trend of critical discussion on the facial image differs from two perspectives to perceive close-up 

in this era. The first perspective is to privilege both face and close-up since close-up is 

recognized as the unique tool to realize the face considering close-up as the independent body 

to have new aesthetic feasibility of the movie. The second perspective is to consider close-up 

as one of the plots in the movie language to complete its narration. In this case, it is perceived 

as just a short, which has no differentiation from the others, as long as the facial image does 

not interfere the completeness of the narrat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close-up to 

highlight the subject more than the other short is not recognized as the unique form to complete 

the movie, and because it has the meaning only when the subject and the format aim to maintain 

the completeness of the nar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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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은 화 속 얼굴 이미지, 그리고 클로즈 업 에 

한 연구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 무성 화 시

기의 화 속 얼굴 이미지와 얼굴을 재 하는 클로즈 

업 의 상 계에 한 연구다. 화의 태동과 함께 시

작된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논의는 클로즈 업 의 

출 과 함께 본격 으로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 시기 

논의들은 개별 화의 텍스트 안에서 미장센으로 다양

한 기능과 의의를 갖는 얼굴 이미지 자체의 미학  가

능성을 치는 신, 클로즈 업 이란 새로운 화  형

식의 술  가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 되

어간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 고는 화 속 얼굴 이미지

에 한 본격 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여 지는 

기 무성 화시기의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비평  

흐름과 클로즈 업 에 한 이론  고찰의 상 계를 

추 해 으로써, 후속으로 이어질 화 속 화 속 얼

굴 이미지에 한 이론  고찰의 방향을 제시하고,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새로운 비평의 흐름을 양산

하는데 기여 하려는 목 을 갖는다.

Ⅱ. 본 론

1. 클로즈 업 으로 포착한 얼굴 이미지
화 역사 안에서 화의 술  가치는 다양하고 풍

부한 화담론들을 자양분 삼아 증명되어 왔다. 그러나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비평의 연 기는 화의 

발 역사, 즉 화  담론의 시  구분과 조우하며 

미학  가능성이 체계 으로 증명되어 왔다고 보기 힘

들다. 왜냐하면 화의 태동 이후, 얼굴 이미지가 등장

하지 않는 화, 즉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고, 자크 오몽의 지 처럼 인간의 역

사 그 부인 얼굴은, 사회, 문화, 정치, 술의 역사와 

모두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비평의 연 기를 순차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 역사 

안에서 얼굴 이미지에 한 연구는 지속 이고 체계

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산발 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얼굴 이미지에 한 연구가 체계 이지 못했

던 가장 결정 인 이유는 기 화이론을 장악한 형식

주의 화이론들이 얼굴이라는 상 그 자체에 집 하

기 보다는, 얼굴을 재 하는 화의 방식에 집 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당시로는 획기 이었던 클로즈 업 

이란 화형식의 발견으로 하여  얼굴이란 상은 주

목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화 속 얼굴 이미지

에 한 논의는 화 속 얼굴 이미지 그 자체가 갖는 미

학  가능성에 주목 했다기보다는, 화 속 얼굴 이미

지를 재 하는 특별한 재 방식인 클로즈 업 의 발견

과, 그것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화의 술  가

치를 입증하려는 것에 을 두었다. 

그러나 와 같이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논의

가 얼굴이란 상을 재 하기 해서 클로즈 업 이란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질문하는 방향으

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얼굴이라는 상과는 별개로 클

로즈 업 이란 화의 형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

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형식에 한 논의가 상에 

한 논의를 앞서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실 

얼굴과 클로즈 업 의 상 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화는 인간의 얼굴을 자유롭게 다루게 되면서부터 진

정한 술이 될 수 있었다는 자크 오몽의 주장은 얼굴

과 얼굴의 재 방식 모두의 미학  가능성을 동등하게 

높이 평가하며, 얼굴-클로즈 업 의 미학  가능성이 

화 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둘의 계는 길항 이다. 

이 둘은  유동 일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가진 얼굴-클로즈 업 

에 한 다양한 비평  담론의 장이 필요한 이유는 자

크 오몽의 주장처럼 화는 얼굴 없이는 불 가능한 

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의 신성과 화의 술  

가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담론의 장을 형성시키려는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 속 얼굴 이

미지에 한 비평  담론의 자장을 확장시키기 해 

화 이론은 화 속 얼굴 이미지가 갖는 미학  가능성

과 클로즈 업 이란 화  형식을 동시에 사유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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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화사에서 가장 극 인 두 얼굴의 만남을 기

억한다. 이 만남은 1962년 장 뤽 고다르의 화 <비

르 사비>에서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윤락여성

으로 락한 주인공 나나가 극장에서 칼 드 이어의 

화 <잔 다르크의 수난>을 보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장면에서 안나 카리나는 정치  함정에 빠져 신

의 계시로 인해 남자의 갑옷을 입었다는 진술을 취소하

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기에 놓인 잔 다르크가 재

들의 압박에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며 물을 흘

린다. 스크린을 꽉 채운 잔 다르크의 얼굴과, 그것을 보

는 나나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는 시 를 뛰어 넘은 두 얼굴의 운명  교감을 보게 되

고, 아름다운 두 얼굴의 이면, 즉 두 얼굴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가시화 된 혼의 상처를 보게 된다. 이러한 두 

얼굴의 교감을 단순히 얼굴이 가진 조형  특징과 클로

즈 업 의 미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얼굴 이미지의 미학  가치는 클로즈 

업 의 미학  가능성이 먼  거론된 후에나 언 할 수 

있게 된다. 무성 화 시기의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논의는 이러한 비평  흐름의 경향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 초기무성영화 시기 얼굴 이미지 비평의 두 흐름
기 무성 화 시기의 얼굴 이미지에 한 논의는 얼

굴은 인간 신성함의 총체라는 기본 인 제아래, 얼굴

을 포착하는 특별한 화  형식의 발견, 그로 하여  

인간의 보편  시각으로 재 할 수 없는 얼굴 이미지를 

재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주목되었다. 이미지가 

움직인다는 것, 그 자체가 화의 매혹이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닌 기무성 화시기의 화들은 형식과 구조

가 단순했다. 게의 화들이 임 내에서 단일한 

상의 단순한 행 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의 화 속 얼굴 이미지는 말을 부재를 신하기 하

여 작은 움직임조차 분명한 의사 달을 목 으로 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움직임에 한 심1으로 

1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을 본 사람들이 하얀 벽면에서 자신들

을 향해 돌진하는 기차의 입체 인 움직임을 보고 놀라 뛰쳐나갔다

인해 얼굴 이미지 자체는 그다지 매혹 인 상으로 여

겨지지 않았다.2 객들이 이 감았다 떠지고, 벌어졌

다 닫히는 입술에 호기심이 생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

다. 그 다면 화에서의 얼굴 이미지에 한 심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실 화에서의 얼굴 이미

지를 다룬 논의의 궤 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은 매우 어

렵다. 다양한 근거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

만, 가장 큰 이유는 화이론이 얼굴이라는 상의 재

을 논함에 있어 상보다는 재 의 방식에 주목했다

는 사실에 있다. 화사 기 부분의 화 이론은 

술로서의 화를 지지하기 해, 즉 다른 술의 재

방식과는 다른 상을 재 하는 특수한 화의 방식에 

주목했다. 따라서 기 무성 화 시기 얼굴의 재  

한 마찬가지로 얼굴을 재 하는 화의 특별한 방식, 

이를테면 클로즈 업 으로 표되는 화  형식에 더 

큰 비 을 두고 비평  흐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시기의 얼굴 이미지를 다룬 논의의 경향을 살펴보

면 얼굴의 신성함을 피력하는 인문학  논의3와 더불어 

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회화와 사진처럼 정지된 이미지만을 보았

던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주는 시각

 충격은 화를 매혹과 열망의 술이란 반열에 오르게 했음이 분

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 다. 1900년  에 상  되

었던 활동사진은 주로 명승고  등 인 볼거리와 소극이었다. 

상 되는 필름의 길이는 30-50 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상 시간도 

짧았고, 심지어는 거리도 없이 각기 다른 활동사진의 필름을 이어 

붙인 것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림이 움직인다는 것에 객들은 마냥 

신기해했고, 객 수는 날로 늘어났다[1]. 

2 화가 탄생하기 이 의 회화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는 상화를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본 경험이 있다. 고  이집트의 얼굴, 그리스 

시 의 조각상, 이움 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상화들,, 성화를 둘

러싼 우상논쟁, 자화상, 그 후 사진술로 포착한 얼굴과 화의 클로

즈 업 에 이르기까지...얼굴은 어느 시 에나 술의 자장 아래선 최

고의 주제 다[2].

3  게오르그 짐멜은 얼굴의 미학  특성을 조형  통일성, 혼의 표  

등으로 요약하고 다른 신체요소보다도 뛰어난 얼굴의 조형  통일

성을 강조하며, 얼굴은 인간의 내  정서와 혼을 드러내고, 동시에 

운동과 변화양상을 표 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짐멜의 

주장에서 주목해야할 은 얼굴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

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로 통

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악했다는 것에 있다. 한 

그는 인간의 ‘ 혼이 명백하고 궁극 인 계시의 확고한 상으로 결

정화되는 곳은 오로지 ’얼굴‘ 이라고 주장한다. 얼굴의 개별  움직

임(  ,코, 입 미세한 주름까지도)이 하나의 의미로 향해 감을 피력

한다는 에서 짐멜 의 사유는 이후 발라즈가 주장하는 얼굴의 다의

성에 감을 주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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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클로즈 업 이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술로서의 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얼굴이란 상이 화에 미칠 새로운 미학

 가치보다, 얼굴을 재 하는 화만의 새로운 형식의 

가치가 술로서의 화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기 때

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화 속 얼굴 이미지

에 한 논의가 얼굴을 재 하는 화의 새로운 형식인 

클로즈 업 을 화의 새로운 미학  가능성을 지닌 독

립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화의 서사를 완성하는 

화언어의 구성체  하나로 볼 것인가에 따라 두 양상

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 화언어가 완 히 확립되

지 않았던 무성 화 시기는 상반된 두 에 따라 

화 속 얼굴 이미지 한  다르게 읽 진다. 즉, 얼

굴이라는 상을 재 하는 방식으로서 클로즈 업 이란 

형식의 미학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얼굴

에 한 비평  논의가 두 양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

다. 

2.1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
첫 번째 클로즈 업 을 화의 새로운 미학  가능성

의 출 으로 보는 경우, 클로즈 업 은 얼굴을 재 하는 

독자  수단으로 이해되며, 동시에 재  하려는 상인 

얼굴과, 재 하는 형식인 클로즈 업 모두에게 특권  

지 가 부여된다. 이때의 얼굴 이미지는 질과 힘의 측

면에 속하는 얼굴[4]로서 기호학과는 무 하게 감

인 것과 정의 인 것 속에서 무한히 머무를 수 있게 된

다. 가장 표 인 는 벨라 발라즈 의 논의다. 발라즈 

논의의 핵심은 인간의 얼굴에 주어진 특권  지 는 클

로즈 업 이라는 화 술의 기술  조건으로 인해 가

능해진다는 것에 있다. 인간의 제스처는 단어로 표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달하기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로 설명해도 여 히 표 되지 않고 남아있을 

비이성 인 감정, 내 인 경험을 표 하기 한 것[5]이

다. 여기서 얼굴의 제스처는 이러한 내 인 경험을 표

하기 한 가장 요한 수단이 된다고 발라즈는 언

한다. 

한 발라즈는 가장 주 이고 객 인 인간의 제

스처는 클로즈 업 을 통해 객 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은 인간이 외 으로 표출할 수 있는 모든 표

은 얼굴을 통해 가시화되고, 클로즈 업 은 이 표 을 가

장 분명히 담아내는 화의 형식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장 가깝고 정 하게 

임 안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발라즈가 옹호

했던 얼굴의 클로즈 업 은 얼굴이라는 상은 어떤 것

으로도 환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한다. 얼굴의 다

성  유희, 즉 얼굴의 표정이 변하는 감정을 인지하

고, 그것을 포착하는 형식으로서의 클로즈 업 에 한 

지각은 감정이 내재된 행 의 본질, 얼굴 표정의 가시

화로 하여  가능해 진 가독  얼굴을 발견의 시작인 

것이다.

말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계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

성이었던 무성 화 속 얼굴은 말을 넘어선 곳에도 분명 

의미 세계는 존재 한다 는 믿음 때문에 무궁무진한 

화가 숨어있을 수 있는[6] 장소 다. 발라즈 한 얼굴

의 다양한 제스처가 말의 부재를 뛰어 넘는 강력한 

인 경험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결과

으로 발라즈는 얼굴은 클로즈 업 이란 형식을 취함으

로써 미학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에, 그에게 있어 클로즈 업 은 얼굴의 다성  유희를 가

장 확실하게 객에게 달할 수 있는 최 화 된 화

의 형식이다. 

무성 화시기의 표작인 <잔 다르크의 수난>(칼 드

이어, 1928)을 살펴보자. 이 화 속에서 에서 클로즈 

업 으로 포착한 팔코네티 의 얼굴 이미지는 말의 부재

를 뛰어넘는 얼굴의 다양한 제스처로 하여  확장된 얼

굴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시가 될 것이

다.4 잔 다르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해 그녀가 살아왔던 험난한 삶을 시각화하는 신 죽

음을 맞이한 체 명의 순간에 잔 다르크가 느 던 감

4 유지나는 이 화 속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시 스를 분석하며, 화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인물들의 얼굴에 새겨진 상태로 펼

쳐나간다고 말한다. 특히 주인공 팔코네티의 클로즈 업 된 얼굴은 앱

스탱이 주장한 포토제니와 만난다고 말하면서, 임 내부공간을 

장악하는 팔코네티의 얼굴 클로즈 업 쇼트는 몸의 일부로서의 얼굴

의 확장이 아니라 그 안에 드라마가 내재화 되면서 동시에 외연 화 

되는 이  의미 작용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시지각  근 성을 

담보로 하여  끌어낸 강렬한 응시가 얼굴의 감각 인 실체이자 

체로 시 화 된다는 유지나의 분석은 얼굴-클로즈 업 의 조우가 만

들어 낸 미학  가능성을 공감각  으로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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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회오리를 그녀의 얼굴 표정만으로 시각화 시켰다. 

얼굴에 새겨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다각도의 클로즈 

업 을 통해 보여주는 이 화 속 얼굴 이미지는 발라즈

의 에서 얼굴의 다성  유희를 특별한 화의 형식

으로 가시화 한 로서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처럼 미학  가능성의 발견이란 성과와는 

별개로 발라즈의 논의는 모호한 개념들을 주 인 단

상으로만 피력하려는 탓에 체계화 된 이론  틀을 갖출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격 받았다. 발라즈가 옹호하는 

클로즈 업 으로 포착된 얼굴 이미지를 단순히 연극의 

표 주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발라즈의 논의는 상과 형식에 과도한 의미부여

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미학  

체계는 클로즈 업 이란 형식에 핵심  지 를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몽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라즈의 논의는 얼굴

이란 상이 클로즈 업 이란 기술  형식과 조우함으로

써 성취할 수 있는 미학  가능성의 지평을 확장하는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2 전체와 부분, 연속과 불연속
두 번째 은 다른 쇼트보다 상의 지표 성을 더

욱 부곽 시키는 클로즈 업 의 특성이 화를 완성하는 

독특한 형식으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상과 형식은 서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 으

로 할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이

framing에 한 개념이 일반화 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

황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피스의 일화가 이

를 잘 보여 다. 그리피스 화의 로듀서는 그의 

화 속 클로즈 업 된 얼굴을 보고 ‘ 객은 배우를 보기 

해서 돈을 지불한다. 객이 보고 싶은 것은 배우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신[8] 이라고 말했다. 그리피스 

화 제작자가 이 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굴

이 인간의 몸 체와 분리되어 얼굴만 따로 보여 진다

는 것에 한 반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상당히 아이러니 한데, 왜냐하

면 우리는 화가 탄생하기 이 에도 상화를 통해 몸 

체와 분리된 특정 신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 고  이집트의 얼굴, 자화상, 사

진술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얼굴은 우리 몸과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존재만으로도 가장 완벽한 술의 주제

다. 따라서 그리피스 화의 제작자가 보여  반감은 

단순히 체에서의 분리와 부분의 확 가 가져오는 시

각  불편함으로 섣불리 결론 지어선 안 될 것이다. 그

보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당시의 이론  담론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상, 혹은 순간에 

감독 스스로가 미학  야심을 담아 선택할 수 있는 특

별한 형식으로서의 클로즈 업 을 평가하는 비평  흐

름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촬 된 상이 아니라, 촬 한 쇼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시했던 러시아 몽타주 이론가들은 갑작스

럽게 스크린을 장악하는 커다란 얼굴은 화면의 조직화

와 련해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완 히 와해시킨다고 

보았다. 다른 쇼트보다 상의 지표 성 을 더욱 부곽 시

켜 주는 클로즈 업 의 특성이 쇼트와 쇼트 사이의 일

된 구성을 와해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 러시아 몽

타주 이론가들에게 클로즈 업 쇼트의 미학  가능성은 

독단 일 수 없고, 다른 쇼트와 마찬가지로 화면의 조

직화 안에서 서사의 완성에 기여할 때 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열린 감옥문과 수  한 시가 나오는 장면과, 배고

픔에 허덕이며 자유를 갈구하는 배우의 표정을 가까이

서 잡은 장면을 나란히 배치했던  쿨 쇼 의 실험

사례를 살펴보자. 쿨 쇼 는 이 실험을 통해 클로즈 

업 이 얼굴에 나타난 다양한 표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클로즈 업 으로 인

한 강조가 쇼트의 연결 안에서 단독 으로 강조된 상

의 의미를 변하 게 한 것이 아니라, 장면이 나란히 병치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의미가 바 다고 강조했다. 그리

5 그러나 많은 이론가들이 클로즈 업 의 미학  가능성을 치고 있었

다. 장 앱스탱은 클로즈 업 된 쇼트는 화를 보는 동안 우리가 갑작

스럽게 맞이할 새로운 충격이라 언 했고, 벤야민은 클로즈 업 을일

반 인 시각으로는 보지 못할 세분화 된 무언가를 포착하는 카메라

의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6 러시아 몽타주 이론가들은 몽타주 이론을 쇼트와 쇼트의 연결 계

에 기 하는 화의 창조행 로 보는 데에는 게 의견일치를 보이

지만, 세부 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 인 서술체 

화인 그리피스의 자장 아래서 이론을 피력한 사람인 쿨 쇼 는 

에이젠 슈타인과는 달리 비교  내러티 의 선형성을 지키고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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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행 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우, 즉 얼굴

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9]. 몽타주 이론의 

핵심은 쇼트와 쇼트의 상호 계 기 때문에 쇼트 내 

상이 특별한 방식으로 촬 되었다할지라도 큰 의미를 

두진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입장은 1935년 쇼

트 내에서의 몽타주를 설명하면서 수정된다. 

러시아 몽타주 이론가들의 논의 속에서 얼굴 쇼트는 

다른 쇼트와의 계 속에서만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된

다. 오롯이 계 속에서만 감독이 의도하는 감정과 의

미를 달해야했기 때문에, 클로즈 업 의 지표 성 한 

반드시 화의 내러티  안에서만 기능해야했다. 한 

화면의 조직화를 한 일련의 규칙 인 배열의 개연성

이 쇼트의 단독기능보다 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

의는 <퀸 크리스티나> (루벤 마물리안,1933) 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그 타 가르보의 클로즈 업 쇼트에 숭

배에 가까운 찬사를 보냈던 바르트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화는 스페인의 왕 를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사

랑마  물거품이 되어 버린 여주인공이 실에 굴복하

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스페인을 떠나는 것

으로 끝이 난다. 카메라가 뱃머리에 선 그 타 가르보

의 얼굴을 서서히 2분여의 시간동안 인하며 클로즈 

업 으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화의 표  장면이

다. 흡사 가면과도 같은 가르보의 얼굴을 인간 얼굴의 

한 원형이라는 주제를 함축한다고 보았던 바르트는 가

르보의 얼굴이 인간 존재의 라톤 인 이데아를 가시

화한다고 설명한다[10]. 바르트의 논의는 발라즈와 장 

앱스탱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으로 비가시 인 정신  

가치의 외연 화를 가능 하게하는 얼굴의 클로즈 업 으

로서 그 타 가르보의 얼굴 클로즈 업 쇼트를 설명한

다. 

그러나 이에 반해 러시아 몽타주 이론가들에게 그

타 가르보의 얼굴 클로즈 업 쇼트를 혼의 개시라고 

읽는 것은 다소 과분한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가르보

의 얼굴은 서사의 최 정, 사건과 인물의 감정이 최고

조로 상승했을 때, 감독이 보여  수 있는 효과 인 쇼

트로서, 인물이 느 을 슬픔과 회한이 가시화 된 순간

일 뿐이다. 그녀의 얼굴이 무성 화시기를 표하는 얼

굴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얼굴은 결국 화의 내러티  

안에서 읽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르보의 얼굴이 

내러티 와 분리 되버린다면 그녀의 얼굴은 확  그 이

상의 의미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얼굴은 결정  순

간에 화면 밖을 응시함으로써 객의 시선이 머물 장소

를 없애 버린다. 게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

이 극복되기도 에 갑자기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태도 

역시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한 

객의 혼란을 가 시킬 뿐이다. 내러티 의 맥락 안에서 

읽 져야 만 하는 얼굴이 다소 모호하게 재 되는 것 

한 쇼트의 연속성에 와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에게 가르보라는 배우의 얼굴은 에드가 모랭의 지 처

럼 배우와 배역들 간의 변증법이 객의 상상 속에서 

작용해 비로소 개화되는 스타로서의 존재에 지나지 않

는다. 7

Ⅲ. 결론 

무성 화의 시기를 지나 유성 화의 시 로 돌입하

게 되면서, 화가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체계 으

로 확장 되었다. 이로써 화 속 이미지는 다양한 이해

계 속에서 보여 지고 읽 진다. 새로운 화  시공

간의 형성, 이에 따라 확장된 화  표 양식 으로 인

해 미장센으로서의 얼굴 이미지 한 다양한 이해 계 

속에서 보여 지고, 읽 짐으로써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 으로 인해 카메라라는 기

계를 통한 기술  재 을 능가하는 화  표 방법 

즉, 디지털, 3D 그래픽의 발달로 화의 표 역은 확

장되었고, 그로인해 화 속 얼굴 이미지 한 다양한 

그래픽으로 조작되면서 화 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

로 디지털 재 방식을 통한 화 속 얼굴 이미지를 논

의할 수 있는 이론  지평 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  화들 가운데에는 클로즈 업 의 미학

7 에드가 모랭의 지 처럼 팬과 스타가 동일화 되는 변증법을 가능하

게 만드는 상상 인 종교 의례가 스타에 한 숭배라고 한다면, 그

타 가르보는 감정을 과장하게 드러내지 않고, 마치 신의 형상인 것처

럼 자신의 얼굴을 조작함으로써 객이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어진 스타의 얼굴이란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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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얼굴 이미지가 존재한

다. 제임스 카메룬의 <아바타>에서 3D로 재 된 나비

인간의 얼굴이나, 로버트 메키스 의<폴라 익스

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재 된 얼굴 이미지와 같은 

얼굴 이미지들의 미학  가치를 끌어올리기 해서는 

얼굴 이미지로의 다양한 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클로즈 업 만큼 얼굴의 미세한 변화를 아주 분

명하고, 자세하게 보여  수 있는 형식을 찾기도 어렵

다. 그러나 클로즈 업 으로 포착한 모든 얼굴 이미지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화  

맥락을 무시하고, 다른 이미지들과 크기의 차원에서 변

별 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클로즈 업 으로 포착한 이

미지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클로즈 업 이 창조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 

그 분할의 틈에서 온 히 자신을 드러낸 얼굴 이미지만

이 인간의 이상  가치를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은 얼

굴의 신성함, 그것이 화의 특별한 형식과 결합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서  교감을 만들어 낸다는 추상 인 

결론을 도출하게 할 뿐이다. 

기무성 화 시기의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논

의는 신화  이상과 가치를 변하는 것으로서 얼굴 이

미지를 인식 하긴 했지만, 화의 미장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임, 조명, 사운드, 편집-을 아우르

는 차원에서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될 얼굴 이미

지의 미학  가능성에 한 논의가 클로즈 업 의 자장 

아래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 을 보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얼굴-클로즈 업 에 한 논의는 

화 속 얼굴 이미지에 한 미학  탐구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과, 이 시기의 비평  담론이 

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크 오몽은 화가 얼굴을 자유롭게 다루게 된 그 

순간부터 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언 했다. 오몽

의 언 은 화는 다른 술장르는 할 수 없는 얼굴 이

미지를 다루는 다양한 형식  방법을 통해 좀 더 인간

이고, 이상 인 얼굴을 재 할 수 있다고 보고, 술

로서의 화를 지지하기 하여 화만의 재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 감독이 특정한 쇼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요하게 고려하는 은 ‘배우의 에서 표정을 

읽어낼 수 있는가’이다[11]. 왜냐하면 화 속 얼굴은 

화와 객을 매개하는 첫 번째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화를 보고 난 후 여 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은 ‘배우의 얼굴’ 이다. 그 얼굴을 보며 우리는 울고 웃

는다. 

기술은 차 발 하고, 그로 인해 화언어는 진화하

고 있다. 그러므로 화 언어의 진화 안에서 얼굴의 재

방식 한 변하게 된다면 그 변화의 양상을 추 하는 

작업과 더불어 해당 화 속 얼굴 이미지가 갖는 미학

 가치 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화가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체계 으로 확장 되면서, 다양한 이해

계 속에서 보여 지고 읽 지는 화 속 얼굴은 술로

서의 화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미장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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